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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은 낙인과 차별을 동반하는 매우 특수한 형태의 재난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유행

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수자를 박해하고 차별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려고 

했던 시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흑사병이 유행하던 중세시기에는 집시와 유대인이 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을 믿고 이들을 학살했고, 근대에 와서도 나병환자들이 아이를 해친다는 루머 

때문에 이들을 두려워하고 박해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감염병 피해자들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 초

반에는 유가족에 대한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었던 반면에, 메르스 때

는 초반부터 감염자와 그 가족들을 기피하기 바빴습니다. 어떤 유가족은 “우리 집에 메르스 환자

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수근대고 우리를 피했다. 어떤 가게 주인은 물건을 던지듯이 

주고는 어서 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완치판정을 받은 후에도 루

머와 차별에 시달리며 위축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 이를테면 

‘잠복기가 14일보다 길다고 하더라’,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더라’ 와 같은 내용들은 그분들을 여전

히 잠재적인 위험인으로 낙인찍는 대표적인 소문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척과 이웃들로부터 냉대받

은 경험은 그 분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태가 종결되고 나면 메르스와 관련된 루머들

이 어떻게 과장되어 퍼져나갔고, 결국 우리 자신과 이웃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볼 필요

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때보다 더 성숙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던 루머들이 

당사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불안과 공포를 확

대시켰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만연했던 공포나 불안의 기

저에는 나와 내 가족,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깔려있었습니다. 불확

실성이 클 때 루머도 더 양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염병과 관련된 불안과 걱정에 전부 답할 

수는 없더라도 전문가 집단의 역량과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타개

할 수 있습니다. 재난을 수습하는 입장에서는 재난과 관련된 나쁜 소식이 사람들을 더 공황에 빠

뜨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상황을 축소하거나 공표를 미루기 쉬운데, 위기 상황일 수록 파

악된 정보를 최대한 솔직하게, 너무 늦지 않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

치면 루머가 금방 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을 위주로 한 

위기 소통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